∙•● 내게 맞는 학급운영 계획하기 ●•∙

1. 나 점검하기

※ 같은 학급운영 프로그램이라도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것을 보면 학급운영에서 교사가 가지는 교육관과 학생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는 계획이어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급운영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교사 자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담임으로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또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겪는 자신의 콤플렉스, 학생관 등을 정리해봅시다.

★ 다소 추상적이라 여겨지고 무언가 쓸 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항목도 있겠지만 진솔하고 솔직 담백하게 써봅시다.

★ 금요일 모임에 각자 11부 씩 복사해옵시다!! 서로의 도움주기가 있겠습니다.

나의 장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고 세심함.

(이것이 나의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으로 다가온다.)

나의 단점 / 콤플렉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여림.

나의 성격적, 활동적 특성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고 멀티미디어 기기 사용에 능숙

인터넷, 컴퓨터 관련 작업에 대한 흥미가 높음.

학급에 대한 나의 생각(학급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나?)-이론적이 것 말고 내 머리속의 생각

나누는 공간이며, 단체생활의 첫단추다. 공동체 생활의 기본을 터득하는 공간.

학생에 대한 생각-요즘 학생을 보는 시각(나는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린이다. 가르치면 한다. 가르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할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으면 의외로 잘 한다. 조금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

내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교육적 가치관)

자립심. 그리고 희망. 가능성.

감동과 꿈을 주는 교육.

내가 아이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것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꿈(목표)을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지도방식

방임과 타율사이. 자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

2. 학교 학생에 대한 분석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착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짐.

3. 나의 학급운영에 대한 평가(처음하시는 분은 교과지도와 관련하여 적어봅시다)

내가 담임을 맡으면서 꼭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마음가짐/ 자료/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느낌: 두레일기, 쿠폰제도, 자율활동, 학급카페

기대되고 설렘.

내가 학급운영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이나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두레활동. 1인 1역

학급(교실)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나?

상담. 전문상담가와 연결하거나, 집단상담, 또래상담 유도

나의 학급운영에서 

 --잘 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는 학교생활. 간섭보다는 분위기 조장.

-- 그렇지 못한 것(자신이 없는 것):

문제 발생 시 급 실망. 은근과 끈기로 지도하는 면이 부족.

4. 학급운영을 계획하기 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

1) 학생들을 이해해 주는 선생님

2)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

3) 그냥 생각나는 선생님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내 반에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바라는 학급의 모습

담임이 있든 없든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반

내가 하고 싶은 학급운영의 방식은?

두레를 중심으로 한 학급 자치

학급운영에서 중심활동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나눔일기

두레활동, 두레일기, 학급일기, 학급문집

1

